
성철스님의 유언, 

"부처는 사탄이다, 지옥에 있다 "

조선일보 - 1987.4.23 7면 

경향신문 - 1987.4.23 9면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 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처인줄 알 때에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뚜렷이 보게 됩니다...

성철스님은 조계종 종정으로 있던 1987년 

"부처님 오신 날" 법어에서 

"사단이여! 어서 오십시요,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부처님입니다."라고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영성과 성찰이 깊기로 유명하신



성철 스님은

자기가 부처라고 여기던 영적인 대상을 

성찰중 맞딱 드렸을 때

그 정체가 사실 부처가 아니라 사탄인 것을 알게 되었던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부처라고 섬겼던 

그 영적인 존재의 실체를 정면으로 

만나고 보니 

부처가 아니라 사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유일한 목적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모르게 해서

자기와 같이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지옥 보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종교라는 거짓 껍데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천사나 외계인으로도까지 둔갑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케 되어 

예수를 모르고 지옥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와 공동 운명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혼미케 하는 영'이여서

아무리 성철 스님이 

부처의 정체가 사실 사탄인 것을 알게 되었어도

여전히 그 혼미함에 사탄이 거룩한 부처이고

실상은 사람들이 사탄을 오해하고 있다고 

법어에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임종직전에 남긴 유언은

사탄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도적이라고 

내뱉은 한탄이었던 것입니다 

흔히 임종전 하는 말들을 열반송이라고 하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철 스님 운명전 석가는 큰 도적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성철의 운명전 참 깨달음의 시 (열반송)]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西天(서천)에 속이고 東土(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여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 리에 송장이 즐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작약 꽃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녀잎에 夜叉의 머리가 나타난다 

목위의 무쇠간은 무게가 일곱근이요 

발밑의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쇳물을 마시고 

가섬과 아난은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백옥 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 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솟음이여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함이여 바람이 씽씽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지르니 조각달이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 이여 

두견새 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억!

위의 시는 성철스님이 운명 전 

시사저널 김당 기자가 취재해 온 것이며 

이 시는 추상적인 시가 아니라



성철 스님이 운명전 영계를 직접보고 

석가와 달마와 가섬과 아난이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싯구로 묘사한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는 

자기가 평생 섬겼던 석가를 

도적이라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쪽에 소승불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등지에 있는 불교의 모습과는 달리

불교 그 오리지널의 모습을 갖고 있기로 유명합니다

인터넷 등으로 사진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그쪽에 부처 불상들은 이상하게도 

머리가 일곱 달리 뱀을 경배하거나 

머리가 일곱 달린 뱀과 함께 새겨져있는 불상이 무수히 많습니다

영화 '리틀 부다' 아니면 

부처의 일대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처의 깨달음은 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성경에서 사탄을 뱀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에는 

사탄의 모습이 일곱 머리 용(뱀)으로 정확하게 묘사되어있습니다

그 나라들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은 불교신자이고 환생을 믿습니다

그 나라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백날 설명해줘도 도저히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저 환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태국의 관광지 밤거리를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태국의 성적 문란함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밤의 관광지 그 자체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듯한

장면이 연출되는 곳이다 곳곳에 연기가 가득한 술집들...

곳곳에 몸을 파려고 외국인들 찾아다니는 어린 소녀들...

여기 저기 눈 풀려 비틀대는 관광객들

대부분의 술집들의 이름이 666, 헬, 루시퍼, 사탄... 이고 

대부분 그 소녀들의 복장은 꼬리가 달린 악마 복장인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한 관광지 곳곳에 자기 딸을 관광객들에게 팔려고 나온 

아버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의 패륜 아버지들이 아니라 태국 전반에 걸쳐진

당연한 문화입니다 

그들은 딸이 태어나면 팔수 있어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여기저기 성적 노리개로 어릴 적 부터 팔려 다니는 딸들은 

그런 비참한 인생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기 전생의 업보 때문이라고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막 삽니다

마약, 섹스 등등 영혼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어린아이들 학교 안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깊숙이 침투되어있습니다 

서로간의 성적 문란함은 물론 교실 안에 버젓이 몇몇의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양심은 환생의 덫에 가려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떠한 짓을 저지르던 그들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음 세상에 벌레나 동물로 태어 날꺼니까' 하는 생각에

그들의 죄에 대한 양심과 죄책감은 가려지고 

소위 그저 '대충 막'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환생이라는 블랙홀에 완벽히 갖혀있는 영혼들... ㅜㅜ

또한 진정한 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 줘도 이해를 하지 못 합니다

죄라는 단어는 있지도 않을 뿐더러 

흔히 불교 적으로 말해 '업' 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식으로 풀어서 해석하면 

죄에 대한 개념자체가 박살이 나있어서 

도저히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는 진짜 죄가 뭔지도 알지도 못 합니다

예를 들면 그저 날아가는 모기 잡는 것도 죄이고 

지나가는 개 발로 차는 것도 죄고 

아무튼 진짜 죄는 뭔지 알지 못하게 죄에 대한 개념은 

불교라는 틀에 박살이 나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에 대해 설명해 줘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기들 전부가 뱀에 보호아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집들과 건물들은 뱀의 형상으로 지은 것들입니다

한 어린아이에게 그림을 하나 부탁했더니

머리에 뱀을 두른 천사를 그리는 나라....

-. 성철스님의 열반송

생평기광 남녀군 -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업 과수미 -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활염아비 한만단 -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 갈래         

            나 되는구나!

일륜토홍 괘벽산 -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조선일보 1993. 11. 6. 5면 게재; 이규태 코너>

*참고: 이 기사를 보면, 효봉 스님도 열반하면서 여태껏 살아서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이승에서의 자기 인식은 헛된 것이었다고 밝힘.



-. 그의 유언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 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필히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 시에 찾게 되었다

필히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